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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fisheries production is due to the increase in aquaculture production. In recent 
years, aqua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shery production in Korea. Nevertheless, aquaculture should 
be carefully managed by regulations because it also causes environmental load which can threat sustainability 
of aquaculture.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density of culturing facilities with the Fisheries 
Law and its adjective decrees.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fisheries businesses is very low because the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the density were not enacted with scientific research. Thus, this research was 
aimed to obtain scientific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oyster aquaculture in Jaran Bay with economic 
assessment. For this research, we collected the data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on five investigation points 
in the bay for two years. With the data, simulation for the growth rate of oyster was perform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at least 25.5% of facilities should be reduced. Also, it was revealed that removing 2 long 
lines would be most beneficial. The NPV of the best measurement was 35,120,300 won and IRR was 11.7%. 
Wit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will gain more accurate regulatory compliance due to the scientific approach. 
Moreover, fisheries businesses in oyster aquaculture can obtain flexibility to cope with market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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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산물 생산량 약 375만 톤 중 양식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약 232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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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62%를 차지하여 수산업에 있어 양식어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비중의 변화가 양식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대와 더불어 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감소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수산업에 있어 양식어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자연환경에 인공적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해당 자연환경에 인위적이고 초과적인 환경부하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부하

는 그 정도가 심각해져 해역의 빈영양화를 초래하거나, 배설물이나 유실된 사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양식 생물의 생존 및 성장률이 저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Sugawara & Okoshi, 1991; 
박종수 외, 2002). 이러한 밀식 문제는 비단 굴 양식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어종의 양식에서도 

밀식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양식장에서 밀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윤양, 2011). 굴 양식업도 역시 1990년대 이후 과잉시설과 밀식으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김태현ㆍ박철형, 2016).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11호) 제55조의3에 의거, 

1972년『양식어장시설기준령』(농림부령 제498호)에서 최초로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밀식

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해역전체의 환경수용량을 고려하여 설정되지 

않았으며,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해양수산부, 2006). 이

러한 이유로 2012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0호)을 개정하여 양식

어장의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그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규제활동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며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

서 지방자치제 하에서 규제가 약화된다(Peterson, 1981). 더불어 양식어장에 대한 규제의 편익이 널리 

분산되는 반면 그 비용은 면허를 취득한 어업권자에게 집중되므로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하는데, 
지역주민의 수요에 민감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할 가능성이 높다(김재훈, 
1996).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식 시설량에 대한 기준을 거의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기존의 관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례답습적인 규제

기준은 다시금 어업인의 규제순응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본 취지를 살리고, 어업인의 규제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시설기준을 마

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고성군 자란만해역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설감축 방안을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Ⅱ. 분석 방법 및 자료

1. 분석 방법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수유동을 모의할 수 있는 해수유동 모델과 생태계 물질순환을 모의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 및 양식생물 성장과 생리과정을 알고리즘화한 양식생물 성장모델을 연계하여 어장환경수

용력 산정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해수유동과 생태계 모델링을 통하여 입식 

밀도에 따른 개체 당 육중량과 그에 따른 최종 생산량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

품성이 있는 개체 당 육중량인 6.5g을 달성하기까지 소요되는 양식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용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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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방법 및 자료

1. 분석 방법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수유동을 모의할 수 있는 해수유동 모델과 생태계 물질순환을 모의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 및 양식생물 성장과 생리과정을 알고리즘화한 양식생물 성장모델을 연계하여 어장환경수

용력 산정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해수유동과 생태계 모델링을 통하여 입식 

밀도에 따른 개체 당 육중량과 그에 따른 최종 생산량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

품성이 있는 개체 당 육중량인 6.5g을 달성하기까지 소요되는 양식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용밀도를 

산정한 후, 그러한 수용밀도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써 연승시설 감축의 비율을 설정하여 현 사업의 타

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틀(Framework)을 묘사

한 것이다.

1) 비용ㆍ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BCR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나타내며 사업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

를 나타낸다. 사회적 할인율을 반영한 BCR이 1보다 큰 경우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규모의 여러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이 클수록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비용 1
단위당 편익을 나타내므로 소규모사업의 BCR이 대규모사업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직접비

교만으로 경제성의 우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분석방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순현재가치(NPV : Net Prevent Value)
순현재가치를 이용한 경제성 분석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산 부문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

며(Hwang et al., 2009; Kim et al., 2011; Revenko et al., 1997), 투자사업의 전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김동건, 2012).

  
  




  

                                                             (2)

<그림 1> 분석틀(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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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t기의 총편익(Total Benefit),   : t기의 총비용(Total Cost)

r : 사회적 이자율 또는 할인율,   : 초기투자비용(Initial Investment)

투자가치의 결정기준은 NPV가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안을 채택하고, 
반대로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 IRR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해지는 수준의 할인율을 말한다. 즉, 

대상 사업의 순현재가치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IRR이 사회적할인율보다 높거나 시장수

익률보다 높은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식 (3)에서 R이 내부수익률이 된다(김동건, 2012).

 
  

⋯
                                                           (3)

2. 분석 자료

1) 국내 굴 양식업 현황

굴은 양식업에 의해 2016년 기준 총 268,973톤이 생산되어 미역, 김, 다시마에 이어 네 번째로 많

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품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굴은 1969년 최초로 상업적 양식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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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굴이라 함은 시설이 설치된 후 해당 어기(9월~익년 5월)에 생산되지 않아 여름 한 철을 더 넘

긴 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 3>은 수산업관측센터의 패류 수산관측 월보를 토대로 전체 시설량 

대비 월하굴이 생산되는 월하연의 비중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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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t기의 총편익(Total Benefit),   : t기의 총비용(Total Cost)

r : 사회적 이자율 또는 할인율,   : 초기투자비용(Initi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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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보다 높은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식 (3)에서 R이 내부수익률이 된다(김동건, 20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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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굴이라 함은 시설이 설치된 후 해당 어기(9월~익년 5월)에 생산되지 않아 여름 한 철을 더 넘

긴 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 3>은 수산업관측센터의 패류 수산관측 월보를 토대로 전체 시설량 

대비 월하굴이 생산되는 월하연의 비중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연도별 굴 생산량

전체적인 큰 폭의 변동 속에서도 2017년산의 월하연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2017년산이 초

기 성장하던 2016년 10월의 성장부진과 수요 정체가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수산업관측센터, 2016). 
이러한 굴의 월하는 어기연장에 따른 비용증대와 어가하락 등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

므로 출하량 집중으로 인한 어가하락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해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하가 

위와 같은 양식경영체의 경영전략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굴의 비만도의 부족으로 인해 강요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굴의 성장부진은 상당한 경영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적정시설량의 산정 역시 이러한 성장부진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고성군 자란만 지역의 패류 양식 현황

고성군 자란만 지역의 패류 양식 어업권은 2016년 기준 총 123건으로 총 583.4ha의 면허가 발급

되어 있다. 이 중 굴 양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허면적이 497ha, 가리비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

는 면적이 86.4ha로 조사되어 굴 양식면적의 비중이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

년도인 2015년도에 굴 양식면적이 542.4ha, 가리비 양식면적이 41ha로 굴 양식면적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긴 하나, 아직 해당 해역의 지배적인 양식 품종은 굴임

을 알 수 있다.

3) 어장환경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성의 경우 앞서 언급한 2016년의 성장부진이 매우 두드러진 

해역이었으며, 조사결과 실제 월하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 시

굴 굴, 가리비 가리비 합계

2015
면허 수(건) 96 25 2 123

면허 면적(ha) 448.4 127.6 7.4 583.4

2016
면허 수(건) 62 55 6 123

면허 면적(ha) 258.8 301.4 23.2 583.4

<표 1> 자란만 품종별 어업권 현황

<그림 3> 연도별 월하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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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을 통해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기준인 상품성 있는 굴의 육중량인 6.5g1)을 달성하기 

위해 걸리는 예측 양식기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현재 시설밀도에서의 상품성 있는 개체당 중량(6.5g) 달성에 405일이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고성 자란만에서 양식되는 굴이 대개 어기인 익년 2월 28일까지 상품사이즈에 도

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강요된 월하’가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어기인 익년 2월 28일까지 상품성 있는 사이즈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

의 입식밀도와 그에 따른 시설 감축량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최소 25.5%의 시설량을 감축해야 

6.5g 도달기간이 243일로 감소하여 어기 내에 목표 중량의 굴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승간격을 조절하는 경우를 가상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시설감축량 목표치인 25.5%를 비롯하여 10%, 20%, 30%의 감축에

도 필요한 시설량 변동분을 계산하였다. 

1) 국립수산과학원 (2014), “어장환경수용력 산정 – 가막만·거제한산만”

삭감율 -30% -25.5% -20% -10%
0%

(현황)
+10% +20% +30%

양식기간(일) 209 243 357 395 405 423 441 466

연승

길이(m) 164 164 164 164 164 164 164 164
간격(m) 7.4 6.1 6.5 5.2 5 4.5 4.1 3.8
대수(대) 9 9 10 11 12 14 15 16

생산량(ton) 10.05 10.22  10.41  10.72  10.98  11.22 11.43 11.62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표 2> 시설감축비율별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그림 4> 감축비율별 굴의 6.5g 도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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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승간격을 조절하는 경우를 가상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시설감축량 목표치인 25.5%를 비롯하여 10%, 20%, 30%의 감축에

도 필요한 시설량 변동분을 계산하였다. 

1) 국립수산과학원 (2014), “어장환경수용력 산정 – 가막만·거제한산만”

삭감율 -30% -25.5% -20% -10%
0%

(현황)
+10% +20% +30%

양식기간(일) 209 243 357 395 405 423 441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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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설감축비율별 변동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그림 4> 감축비율별 굴의 6.5g 도달기간

Ⅲ. 분석 결과

1. 굴 양식 표준 경영비용 및 수익

앞서 도출된 감축비율별 시설량의 변화에 따른 경영성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 경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고성군 자란만 지역의 굴 양식

경영체 9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박신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영체를 선정하여 1ha당 수

익과 비용을 산출하였다. 
먼저 수익의 경우, 직접 박신장을 운영하여 알굴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영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알굴 

판매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판매단가의 경우, 수산업관측센터의 관측 월보에서 발표한 2017년산 알

굴의 산지 평균가격 7,156원을 적용하였으며, 생산량은 시뮬레이션상의 현 상황 생산량인 10,980kg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익은 연간 78,573천 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용의 경우, 양식시설비는 개별 양식시설의 단가를 파악하여 비용을 계산하였으며, 기타 운영

비용은 1ha를 기준으로 한 표준 비용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비용 총액은 67,049천 원으로 확인되었

으며 생산금액 및 비용 세목은 <표 3>과 같다. 
이를 토대로 표준 굴 양식 경영체의 수익성과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수익성의 경우 순이익

은 11,524천 원이며, 이에 따른 매출액 순이익률은 14.67%로 분석되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성의 경우, 기획재정부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제52조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할인

율 4.5%를 적용하여 10년 기준의 NPV와 IRR을 확인해 보았다. 전체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고려하기 

위해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와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게 투입되는 시설비를 구분하였다. 운영비에는 종

묘비, 유류비, 인건비, 박신비가 포함되었으며, 시설비에는 양식시설비, 선박관련경비, 박신시설비의 감

항목 총액(천 원)
연평균 생산금액 78,573

비용

감가상각비 6,259
종묘비 11,261
인건비 9,989
유류비 1,110
박신비 38,430
합계 67,049

주 : 인건비의 경우 자가인건비와 채취일용직인건비를 연간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음.
     박신비의 경우 박신인건비 Kg당 단가를 적용하였음.

<표 3> 굴 양식의 생산금액 및 비용

NPV
(천 원)

운영비 518,468
시설비 87,916
매출 594,952
손익 -10,832

B/C Ratio 0.98
IRR 2.22%

<표 4> 표준 경영체의 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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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각비가 포함되었다. 
통상 NPV는 0 이상, IRR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나 본 

분석에서 NPV는 –10,832천 원, IRR은 2.22%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2017년산 굴이 성장초기 해황악화로 인해 

생산량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현 시설 밀도에서 환경적 여건에 따라 경영성과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감축비율별 경제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된 적정시설수준을 위한 감축비율 25.5%뿐만 아니라 10%, 20%, 30% 감축

시의 경제성분석과 아울러 현재수준보다 10%, 20%, 30% 더 증축시의 경제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앞서 표준 경영체 경제성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10년간의 NPV
와 IRR, BCR을 계산하였다. 

우선, 양식시설을 현재보다 증축하여 연승간격이 감소된다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연평균 생산금액

이 증가한다. 그러나 6.5g 도달기간이 길어져 어기를 넘기기 때문에 ‘강요된 월하’가 심화되며, 수반되

는 비용증가분이 생산금액증가분보다 많아 NPV는 현재수준보다 낮아진다. 즉 증축비율에 따라 더 많

이 증축할수록 NPV 감소폭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양식시설을 현재보다 감축한다

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양식기간이 짧아지고 비용이 감소하여 NPV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시설수준인 25.5%를 감축할 경우 즉 연승간격이 6.1m로 늘어날 경우, NPV는 45,952천 원의 개선효

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NPV는 연승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밀집도의 하락으로 인해 굴의 개체 당 성장량이 증가하여 시설 감축량 대비 생산량 저하 폭

이 점차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IRR의 경우에도 NPV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NP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연승간

격을 좁히는 경우 IRR은 음수이며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연승간격을 넓히는 경우 IRR은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연승시설 감축비율

-30% -25.5% -20% -10% 0(현황) 10% 20% 30%
매출액 

순이익율
(%)

23.37 21.80 17.72 15.47 14.67 12.44 10.59 8.77

BCR 1.09 1.07 1.02 0.99 0.98 0.96 0.94 0.92
NPV 

(천 원)
44,286  35,120 9,664 -5,915 -10,832 -27,276 -41,537 -55,792

IRR
(%)

13.60 11.70 6.53 3.40 2.22 -1.40 -4.86 -8.89

<표 5> 감축비율별 경제성 분석 결과 2)

2) 굴의 양식주기를 고려했을 때는 25.5%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성에 있어서는 시설감축비율이 높을
수록 경제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감축에 따른 비용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30% 또는 그 이상
의 감축이 발생할 경우 비용감소분보다 생산량감소분이 더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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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만 해역의 굴 양식어업 적정시설량 평가에 기초한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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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현 시설 밀도에서 환경적 여건에 따라 경영성과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감축비율별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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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앞서 표준 경영체 경제성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10년간의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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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식시설을 현재보다 증축하여 연승간격이 감소된다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연평균 생산금액

이 증가한다. 그러나 6.5g 도달기간이 길어져 어기를 넘기기 때문에 ‘강요된 월하’가 심화되며, 수반되

는 비용증가분이 생산금액증가분보다 많아 NPV는 현재수준보다 낮아진다. 즉 증축비율에 따라 더 많

이 증축할수록 NPV 감소폭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양식시설을 현재보다 감축한다

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양식기간이 짧아지고 비용이 감소하여 NPV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시설수준인 25.5%를 감축할 경우 즉 연승간격이 6.1m로 늘어날 경우, NPV는 45,952천 원의 개선효

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NPV는 연승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밀집도의 하락으로 인해 굴의 개체 당 성장량이 증가하여 시설 감축량 대비 생산량 저하 폭

이 점차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IRR의 경우에도 NPV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NP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연승간

격을 좁히는 경우 IRR은 음수이며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연승간격을 넓히는 경우 IRR은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연승시설 감축비율

-30% -25.5% -20% -10% 0(현황) 10% 20% 30%
매출액 

순이익율
(%)

23.37 21.80 17.72 15.47 14.67 12.44 10.59 8.77

BCR 1.09 1.07 1.02 0.99 0.98 0.96 0.94 0.92
NPV 

(천 원)
44,286  35,120 9,664 -5,915 -10,832 -27,276 -41,537 -55,792

IRR
(%)

13.60 11.70 6.53 3.40 2.22 -1.40 -4.86 -8.89

<표 5> 감축비율별 경제성 분석 결과 2)

2) 굴의 양식주기를 고려했을 때는 25.5%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성에 있어서는 시설감축비율이 높을
수록 경제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감축에 따른 비용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30% 또는 그 이상
의 감축이 발생할 경우 비용감소분보다 생산량감소분이 더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양식업은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대되는 수산물의 수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공적 생산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양식업은 해당 자연환경에 대하여 환경부하를 초래하게 되는 까닭에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산업법을 비롯한 부속법령을 통하여 양식시설물의 시설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해 온 바 

있다. 현재는 모든 해역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의 적용이 어업인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대개 기존의 법령상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규제의 순응에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의 환경적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기준을 과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자란만 

해역의 굴 성장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모델을 이용해서 시설 감축에 따른 굴의 성장량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수준에서 최소 25.5%의 감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량 감축방

안으로써 연승간격을 증대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 연승시설의 25.5% 감축은 연승간격이 현재 5m에

서 6.1m로 넓어짐을 의미한다. 현재수준의 시설량에서는 11,514천 원의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BCR은 0.98, NPV역시 –10,832천 원으로 향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란만 양식

시설의 적정수준인 25.5%로 감축할 경우 NPV는 35,120천 원, IRR은 11.7%로 현재수준에 비해 각각 

45,952천 원, 9.48%p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규제당국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순응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월하여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시장변화에 보다 

용이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자란만에서 굴 작황의 변동폭이 매우 심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가리비 양식으로 품

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가리비의 경우, 굴에 비해 플랑크톤 섭이량이 많기 때문

에 해역의 적정시설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가리비에 대한 분석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

<그림 5> 감축비율에 따른 경제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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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주ㆍ백진이ㆍ이주현

량 변화로 인한 공급곡선의 변화 및 가격변동분을 반영한다면 보다 정확한 경제적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장환경 및 시장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며, 시설량감소에 따른 비용감소분보다 생산량 감소분이 커지는 수준을 찾아 생산량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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